
Roche- Novartis 정말 합병 안할까?
Roche 프랑츠 후머 회장 합병설 진화 총력 … 그러나 내일은 몰라

스위스의 다국적 제약그룹인 Roche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Novartis와의 합병설을 진화하기 위해

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.

양대 제약그룹의 합병설은 2001년 노바티스가 로슈의 주식 20% 이상을 매입하면서 나돌기 시작했으며, 노

바티스가 로슈와의 합병 가능성에 관심을 표시하면서 증권가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.

로슈는 노바티스와 합병설을 일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성한 관측들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되자 프랑츠 후머

회장 겸 최고경영자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.

후머 회장은 9월8일 독일어 일요신문인 [존탁스블릭]과의 인터뷰에서 이사회, 경영진, 그리고 창업일가 등

이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고 강조하고 노바티스와의 합병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

표시했다.

후머 회장은 자신은 초대형 인수·합병에 관심이 없으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시장에 유연하고

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후머 회장은 2001년 발표한 3000명의 인력감축 목표를 거의 완수했다고 덧붙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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